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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승천 대축일

 †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5~2026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 



부교구장 성모 승천 대축일 담화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기쁨의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신 어머니, 천사의 알림에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뤄

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신 성모님의 믿음과 봉헌을 기억하면, 성모님의 이런 영광은 

당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흔들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이는 꿈꿀 수 

없는 저 먼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 이 기쁜 축제일이, 성모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네 부족한 ‘믿음 

살이’의 영광스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주님 뜻을 받

아들인 마리아는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기에 벅찼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길을 떠나’ 엘리사

벳을 찾아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하다고 고백

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그녀의 삶은 아들의 골고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

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아들에 대한 열광과 적대감, 아들에 대한 소문에 두려움과 걱정의 시

간을 보내야 했고, 급기야,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

을 애통해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러, 그녀는 하느님의 뜻을 온

전히 알아듣게 됩니다. 죽음 마저 넘어서는 생명과 사랑의 하느님을 믿으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

성모님의 기쁨, 
           우리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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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님의 삶은, 아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살이의 중심입니다. 그분의 믿음 

살이는 일상에 지치고 인생이란 바다에서 악전고투하는 우리의 삶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성

모님처럼 아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모님처럼 우리 인생

길에 깊숙이 와 계신 사랑과 생명의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세상눈으로 볼 때, 어떤 능력

과, 자격으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눈은 그녀를 찾아내시어, 그녀를 인

생의 주인공으로, 하느님 역사의 주역으로 뽑아 세우십니다. ‘하느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눈

이, 먼저’, 그녀를 찾으시고 뽑아 세우시는 것이 믿음 살이의 첫걸음입니다. 이렇듯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뽑으셨고, 당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당

신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세상의 눈에 드

러낼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살이이며 이것은 성모님의 기쁨과 설레임을 닮

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영광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과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시선이 만날 때 이뤄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르십니

다. 비록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응답이 흔들리고, 때론 마음이 꿰찔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포

기하지 않고, 주님께 ‘아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합시다. 

우리의 믿음 살이는 성모님의 영광을 닮은 믿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쁘고 설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칠곡가톨릭병원에서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초빙과목: 내과

문의: 320-2171문의: 320-2171

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천주성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인공지능 3.0T MRI 도입인공지능 3.0T MRI 도입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진료

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중증외상센터 교수경력 전문의

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척추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

문의: 790-1000문의: 790-1000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 10일)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 10일)

11월: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 11일)11월: 멕시코&칸쿤 성모성지 (10박 11일)

문의: (010)5735-4578문의: (010)5735-4578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430차 ME주말: 9.11(금)~9.13(일)430차 ME주말: 9.11(금)~9.13(일)

431차 ME주말: 10.9(금)~10.11(일)431차 ME주말: 10.9(금)~10.11(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오늘의 강론 8월 10일(월) ~ 8월 15일(토) 6:50, 16:50, 23:50 박균배(베르뇌 시메온) 신부(FM 93.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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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주말 

    소개

▹ ME주말 

    신청

기관 | 일반 | 기타 알림

대축일 미사 전례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화답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

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